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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한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자료를 수집한 아동패널조사 1기 

6차년도(2016)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 자료는 조사 시점에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총 39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연관된 변수들의 상관분

석,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차별 경험과 학생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완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방법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캠프 등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넓히고 사회적 개입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방한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 차별 경험,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adolescents currently 

using regional children's cent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Data from the first sixth year (2016) of the Children's Panel Survey, which was collected by the Central 

Children's Center, were used. At the time of the survey,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a total of 392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currently living with their parents.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chool life adaptation of adolescents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 effects to explain the moder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a modulating variable, has a 

buffer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tudent life adaptation. To this end, it 

sought to develop practical programs such as communication methods and parent-child camp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broade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o prepare appropriate policy visits to expand the effects of soci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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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개인과 가족, 그

리고 속해있는 여러 집단, 지역사회이며 더 나아가서

는 그 나라의 근본 주체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정립되어 자신의 

능력과 감정을 개발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1].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넘쳐

나는 정보와 급속도로 변해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

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

년 문제가 끊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러 문

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 또한 학교라 할 수 

있다. 학교는 서로 다른 성장환경과 생각은 물론 성

숙을 향해가는 질풍노도의 또래집단들이 모여서 생활

하는 배움의 공간인 것과 동시에 학교폭력, 학교부적

응, 왕따,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여러 문제

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생

활적응에 있어 어려움에 겪게 된다. 

현재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학

업수행과 성취 같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

의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을 하나의 개념

이 아닌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사나 친구, 학

교의 규칙 준수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등 학교환경

에 대한 적응을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2].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아동의 특성과 학교환경이 아동을 교육

함에 있어 교육적으로 그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업성적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개인의 정서적 적

응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 한다.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차별에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적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10명중 3명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차

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학업이 가장 많았고, 

나이, 성별, 외모 순이었다. 이중에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증가 했다. 초등학생은 4.7%였지만 중학생은 18.3%,  

고등학생은 27.5%를 고학년이 될수록 증가하고 있

다.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85.5%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32.5%에 불과 하다. 또한 한 번이라도 차별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채 응답자의 

24.9%였으며, 이 중에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13.1%)이 가장 많았고, 나이(6.8%), 장애(6.5%), 학

업성적(5.9%), 성별(5.9%) 순으로 나타났다[3]. 청소

년들이 차별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을 가지

게 됨으로써 고통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것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차별은 정신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추후에는 좋지 않은 생

각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정부는 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

본계획’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

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지만 차별과 관련된 대응방안은 찾아 볼 수 없

었다.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을 뿐 청소년 차별에 관련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

센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과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

스를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전국에 4,107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기간을 보면 5년-10

년 미만은 1,958개로 47.7%로 가장 많으며, 10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는 1,292개로 31.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

소년은 106,668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은 18,156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

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중 연구 대상인 중학

생 중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생활

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가족구성은 혈연중심의 대가

족제도 안에서 조부모나 여러 어른들에게 예의범절과 

질서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었으나, 핵가족 중

심의 현 가족체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 모든 것을 전담하게 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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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각되었으며, 가족 내에 형성되는 부모-자녀 간

의 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

회관계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청소년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기수용,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불

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

모와 자녀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된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심화 시켜 타인에 대해 

방어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자녀의 자기수용

과 학교생활적응도 다르게 발달할 수 있으므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조절의 효

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

교생활적응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의 환

경, 학교 내에서 또래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되는 관계형성요인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

력을 말한다[5]. 학교적응은 학교환경 또래집단 교사

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관

관계를 원만히 수행하고 수업과 규범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독립된 한 개인이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부 적응적 특성은 개인의 기능과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실패로 나타난다[6].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은 문제행동과 같은 학교 부

적응과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업성적

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까지 개념화된다[7]. 선행

연구를 보면 학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과 학

교생활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구성원인 교사와 교우와

의 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포괄한다[1]. “학교생

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만

들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조화

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직하고 능동적

인상태”을 학교생활적응이라 보았다[8]. 학교생활적응

이란 학생의 행동이 학교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

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교사나 다른 학생과 같은 타

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칙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의 영역으로 보았다[9].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

으로써 친구들과 교사 등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를 유지하며, 학교수업에 적응하고 학교규범에 순응

하면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2], “개인이 학교환경에 지각과 감

정,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좀 더 편안

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원할 한 학교생활적응은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

경과 조화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

면서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업성취, 학교규칙 등을 

잘 지켜 사회인으로 한 거름 성장해 나 갈수 있다. 

학교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긍정적인 과정으

로 볼 수 있다[10].

고찰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수업과정과 교우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2.2 차별경험과 학교생활적응 

차별은 다른 개인과 자신이 집단에 대해 갖게 되

는 고정관념, 편견을 기초로 타인과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차별행동은 단순히 

생각이나 정서적 측면에 끝나지 않고 부당한 태도나 

행동을 하게 됨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별은 실제 피해자들의 능력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해석으로 낙인

이나 열등감을 부여함으로서 피해자들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3,11]. 

청소년기 타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청소년으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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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집단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 등을 내재화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들은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립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 집단역동(역

할), 그리고 편견들에 대한 신념까지 포함한다[12].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대규모 표본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

사의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 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의 학대나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차별경험이 청소년의 차별적인 행동

과 연관성이 있고, 또 인권교육의 도움정도나 인권의

식 수준 등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13,14]. 

청소년 차별은 단순히 인권의식의 부족에 따른 타

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

림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

가 집단따돌림이나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양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청소년차별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

이 차별한 사람은 친구, 선․후배와 같은 또래집단이

며, 외모 및 학업성적 등에 따른 차별은 놀림이나 조

롱으로 나타나며, 장애에 따른 차별은 집단 따돌림과 

놀림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3]. 

앞에서 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차별 경험은 다문

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 신체적 조건, 

가정형편 및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당한 경험

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

동과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그리고 인터넷 사용정

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

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자녀와 개방적

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

교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14-16],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

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했다. 앞

으로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부모-자녀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청소년 자녀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

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

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17]. 청소년자녀는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신뢰

를 바탕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긍정

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18].

청소년은 심리적 자립 과정에서 부모와 대립과 갈

등을 겪지만 부모와 대화가 있어야한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 

간에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

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

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19]. 의사소통의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억

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의

사소통을 말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주

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수용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중학생의 부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

응의 합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

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81

증하고,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과 종속변수인 학교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자료를 수집한 아동 

패널 조사 1기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패널 자료의 조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6개년)

까지이며, 조사영역은 차별 경험, 학교생활적응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그동안 성장하여 6차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392명을 표본

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표본으로 선정

된 연구대상자는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이다.

3.3 측정도구

3.3.1 독립변인 : 차별 경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Ⅳ 문항을 지역아동센

터중앙지원단의 패널에서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였다. 

차별 경험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

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

한 경험’, ‘학교에서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왕따)을 당한 경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

은(폭행)경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응답 척도는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이루어졌다. 차

별 경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집단 따돌

림과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을 뜻한다. 

차별 경험 척도는 범주형 척도이므로 더미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3.2 종속변인 :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지역아동센터중

앙지단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활용하여 구

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반에서 맡은 당번

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

에 차례를 잘 지킨다.’,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

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

께 보거나 빌려준다.’,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

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

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모두 역 변환하여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적응

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에 사용된 내적일관

성인 Chronbach’s ⍺계수는 0.824로 나타났다.

3.3.3 조절변인 : 부모-자녀 의사소통

조절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아동·청소

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의 질문 문

항 구성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나 사회적 문

제에 대한 대화’, ‘함께 하는 여가활동(운동, 취미활동 

등)’, ‘함께 식사’ 등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

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거의 하지 않는다.’ 1점, ‘일주일에 1-2회’ 2점, ‘일주

일에 3-4회’ 3점, ‘일주일에 5-6회’ 4점, ‘매일’ 5점으

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계수는 0.848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과 연관된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분석, 조

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SPSS WIN2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 간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차별 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의 연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 부

모 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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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

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SPSS 상에서 데이터 이상치를 

점검하고 회귀대체 방식에 의한 결측값을 처리하여 

이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94명

(49.5%), 여자 198명(50.5%)이고, 가족구성원의 경우 

‘부모와 산다.’가 243명(62.0%), ‘부와 산다.’는 65명

(16.6%), ‘모와 산다.’ 84명(21.4%)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 부의 학력은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 82명(20.9%), ‘중학교졸업 이하’ 32명

(8.2%), ‘고등학교졸업’ 169명(43.1%), ‘2-3년제 대학

졸업’ 25명(6.4%), ‘대학졸업 이상’ 42명(10.7%), ‘잘

모름’ 45명(10.7%)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의 경우 ‘사

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 63명(16.1%), ‘중학교졸업 

이하’ 35명(8.9%), ‘고등학교졸업’ 188명(48.0%), 

‘2-3년제 대학졸업’ 28명(7.1%), ‘대학졸업 이상’ 30

명(7.7%), ‘잘 모름’ 48명(12.2%)로 나타났다. 부모직

업 유무의 경우 부의 직업 유무는 ‘사망, 이혼 등으

로 안계심’ 82명(20.9%), ‘현재 직업 있음’ 288명

(73.5%), ‘현재 직업 없음’ 22명(5.6%)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 유무는 ‘사망, 이혼 등으로 안계심’ 63명

(16.1%), ‘현재 직업 있음’ 245명(62.5%), ‘현재 직업 

없음’ 84명(21.4%)이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 87

명(22.2%), ‘차상위계층’ 77명(19.6%), ‘사각지대’ 65

명(16.6%), ‘보통수준’ 143명(36.5%), ‘잘산다’ 20명

(5.1%)이며, 전체성적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

다’ 23명(5.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59명

(40.6%), ‘만족하는 편이다’ 184명(46.9%), ‘매우 만

족한다’ 26명(6.6%)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주관적

인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함 편이다’ 25명(6.4%), 

‘건강한 편이다’ 231명(58.9%), ‘매우 건강하다’ 136

명(34.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2)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er

Gender
Male 194 49.5

Female 198 50.5

family 
composition

parent 243 62.0

father 65 16.6

mother 84 21.4

father‘s 
education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82 20.9

junior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2 8.2

high school graduation 169 43.1

two-to-three year 
college graduation 25 6.4

above college 
graduation 

42 10.7

don't know 42 10.7

mother 
education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63 16.1

junior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5 8.9

high school graduation 188 48.0

two-to-three year 
college graduation 28 7.1

above college 
graduation 

30 7.7

don't know 48 12.2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82 20.9

have a job 288 73.5

have no job 22 5.6

mo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63 16.1

have a job 245 62.5

have no job 84 21.4

economic 
level

live very poorly (basic 
livelihood recipient) 87 22.2

live poorly 
(second-level class) 

77 19.6

blind spot 65 16.6

live in normal 143 36.5

live in affluence 20 5.1

whole score 
satisfaction 

be very unsatisfied 23 5.9

be not satisfied 159 40.6

be satisfied 184 46.9

be very satisfied 26 6.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be unhealthy 25 6.4

be healthy 231 58.9

be very healthy 136 34.7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sd)은 3.018(sd=0.472), 

차별 경험 평균값(sd)은 1.098sd= (0.185), 부모자녀 의

사소통 평균값(sd)은 2.314(sd= 0.896)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별 경험의 평균값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학교적응 생활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왜도는 절대값이 3을 넘

지 않고, 첨도도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무

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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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
-sis

Adaptation to 
School Life 392 1.00 4.00 3.018 0.472 -0.172 1.115

Discrimination 
Experience 392 1.00 2.00 1.098 0.185 2.278 5.395

Parent-Child 
Communication 392 1.00 5.00 2.314 0.896 0.996 0.838

4.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은(r=-0.124, 

p<0.05)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은(r=0.345,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부모-자녀 의사

소통과 차별 경험은(r=0.008, p>0.05)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Adaptation to 
School Life

DiscriminatEx
peri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daptation to 
School Life

1 　 　

Discrimination  
Experience -.124* 1 　

Parent-Child 
Communication .345** .008 1

4.4 연구모형 검증 결과

4.4.1 차별 경험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영향 요인분석

본 연구는 지역아동 센타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

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변수(성별, 부 직업 유무, 모 직업 유무, 전체성적

만족도)와 차별 경험 변수,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

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

별, 전체성적만족도, 부 직업 유무 변수와 학교생활적

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 

차별 경험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를 투입하

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별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Model 1>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설명

하기 위해 성별, 부 직업 유무 및 전체성적만족도 등

을 투입하였다. 전체성적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29, 

p<.001). 성별의 경우 여자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49, p<.01). 반면, 투

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부 직업 유무는 학교

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2>에서 <Model 1>의 변수를 통제하고 

차별 경험 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제변수인 전체성적 

만족도(β=0.190, t=4.463 p<0.001)와 성별(β

=-0.150, t=-3.113, p<0.01) 변수는 여전히 학교생

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10, 

t=0.110, p<.05). 즉, 지역아동 센타 이용 청소년은 

부모가 없다는 이유와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 및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을 경

험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odel 2>에서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8.4%로 <Model 1>

에 비해 1.2%(F=7.526, p<0.001) 증가하였다. 

<Model 3>에서도 통제변수인 전체성적 만족도(β

=0.219, t=4.099, p<0.001)와 성별(β=-0.152 

t=-3.266, p<0.01)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15, t=-2.482, p<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

수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31, t=7.153 p<0.001). 즉 지역아동 

센타 이용 청소년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

명력은 17.9%로 <Model 2>에 비해 10.8% 

(F=15.209, p<0.00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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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factor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40 -.149** -3.032 -.143 -.152** -3.113 -.141 -.150** -3.266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1

-.013 -.011 -.117 -.020 -.017 -.184 -.077 -.067 -.749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2

.020 .019 .196 .022 .021 .222 -.051 -.048 -.537

whole score 
satisfaction .153 .229*** 4.673 .146 .219*** 4.463 .127 .190*** 4.099

Discrimination 
Experience -.282 -.110* -2.249 -.293 -.115* -2.482

Parent-Child 
Communication

.174 .331*** 7.153

F 7.526*** 7.095*** 15.209***

R² 0.072 0.084 0.192

Adjusted R² 0.063 0.072 0.179

Durbin-
watson

1.801

*p<.05, **p<.01,  *** p<.001, 성별더미(남=1, 여=0), 부 직업 유무 더미 1(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1, 현재 직업 있음/없음=0), 부 직업 유무 더미 

2(현재 직업 있음=1,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없음=0)

4.5 조절효과 검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수 간에 다중공선

성이 발생할 수 있어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

통의 변수는 평균중심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단계별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차별 경험(β=-0.124, t=-6.049, 

p<0.05)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종속변수인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차별 경험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둘째,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차별 경험과 부모-자

녀 의사소통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값이 1단계 보다 미미하게 높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β=-0.126, t=-2.678,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46, t=7.336, p<.001). 

또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chool Adjustment

step variables B β t F R² adjusted R²

1
Discrimination  

Experience→Adaptation to 
School Life

-0.315 -0.124* -2.459 6.049* 0.015 0.013

2

Discrimination  
Experience(A), 
Parent-Child 

Communication(C)→Adaptati
on to School Life

-0.322 -0.126** -2.678

30.343*** 0.135 0.131

0.182 0.346*** 7.336

3 A☓C → Adaptation to 
School Life

-0.239 -0.094* -1.978

25.249*** 0.163 0.1570.167 0.318*** 6.750

-0.581 -0.174*** -3.62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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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차별 경험과 부모-자

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살펴보면,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은 학교생활적

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74, t=-3.628, p<0.01). 전체 변량의 설명력은 

16.3%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

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

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차

이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담론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 할

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경험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

생활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볼 수 있다[20].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

교와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

른 문화의 수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함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한다[21]. 서로

를 인정함을 통해 차별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예방하

며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가

족의 다양함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의 의

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부모

에게 자신의 고민과 학교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함으

로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

을 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4].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22,23]에서

도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

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 경험에 노

출된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생활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가활동을 하며,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와 영화 나 TV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의사소

통은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

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

계를 만들어 줌으로서 청소년의 자아증진과 또래집단

간의 관계성 회복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4].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

이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패널 대상자로 고정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

하지 못하고 일부 변수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길 바란다.

셋째, 2차 자료이고 조사 당시와 분석 시기가 해

를 지났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

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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